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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감사국 
한국어로도

 불만 신고·사건 
접수한다

L A 경 찰 국

(LAPD)가 한인 

민원인을 위해 한

국어로 민원을 접

수한다.

LAPD 감사국

(OIG)은 15일“한

인 가운데에는 경

찰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언어 문제로 불만

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사건 접수를 포기하

는 경우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를 통해 불만

이나 사건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LAPD는 최근 한국어로 불만이

나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한인

을 위한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OIG의 마크 P 스미스 감사관은“그간 

LAPD 신고 및 수사 과정에서 불만이나 피

해가 있었던 한인들은 앱을 통해 제보해 주

기 바란다.”면서“제보가 있으면 OIG가 직

접 나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OIG 측은 체류 신분 문제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밝힐 수 없었던 사람들도 OIG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철저

하게 신변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LAPD에 한국어로 불만이나 사건을 신고

하려면 스마트폰에서 OIG 앱을 다운받아 

신고하거나 LAPD홈페이지 (https://docs.

wixstatic.com/ugd/b2dd23_1869c90b5f7d

391a753e3e13ff9b8bfc.pdf)에서 한국어 신

고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전화((213) 893-6400나 이메일(commu 

-nityrelationsoig@lacity.org)로도 가능

하다.

민족학교, 교육과 건강보험 기회 
확대 법안 통과 캠페인

아시안계 구직자 위한 거번먼트잡페어 열린다

민족학교(회장 윤대중)가 교육과 건강보험의 기회 확

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을 전

개한다.

민족학교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서류미비 이민자도 

메디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법안 번호 

SB 29)과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의 학자금 혜택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번호 AB 1620)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된 지금, 법안 통과를 위한 풀뿌리 캠페인을 전개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유학생으로 분류돼 다른 학생들에 비해 2

배 이상의 학비를 지불해야 한다. 2012년 대학 학비와 

관련된‘AB540’‘AB2000’등의 법안이 통과돼 가주

에서 거주한 지 3년 이상이 된 학생들에게는 거주민 자

격이 부여됐지만 12학년 때 가주로 이주하거나 칼리지

를 2년 다닌 학생들은 거주 3년 미만으로 분류돼 주립

대학에 진학할 때 유학생에 해당하는 학비를 내고 있다. 

한편 법안‘SB29’는 건강보험을 저소득층 전 연령대

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저소득층의 경

우 19세까지 무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SB29’는 

주의회 청문회를 통과해 예산 심의 절차에 들어가 있는 

LA시와 LA카운티, 가주 및 연방정

부 산하 기관들이 아시안·태평양(API)

계 인재를 뽑는‘2019 API 거번먼트잡

페어 3.0’행사가 오는 다음달 17일 오

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옥스포드팔

레스호텔(745 S. Oxford Ave., LA, CA 

90005)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잡코리아USA 산하 비영

리단체인 하이어링페어파운데이션

(Hiringfair Foundation)이 주관하고 아시안·태평양 취

업컨소시엄(PACE), LA총영사관 등이 후원한다. 

참가가 확정된 정부기관은 LA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상태이다.

민족학교 측은“법안 통과를 위한 청원서 서명은 커뮤

티니 모임과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며“많은 한인들

이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민족학교는 지난 20일 엘에이에서 법안 통과 청

원을 위한 커뮤니티 모임을 연데 이어 오는 27일(토) 오

후 5시에는 풀러턴(620 N Harbor Blvd., Fullerton, CA 

92832 )에서, 그리고 30일(화) 오후 6시에는 엘에이(900 

Crenshaw Blvd., LA, CA 90019 )에서 다시 커뮤니티 모

임을 연다. 

krcla.org/ko/act 에서도 청원 서명을 할 수 있다.

민족학교의 최한솔 조직활동가는“한인 커뮤니티는 

35년 넘게 일반 시민들이 함께 모여 힘을 모아 의료 개

혁이나 이민자 학생을 위한 주민 학비 법, 학자금 법 등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 해 왔다.”며“건강 보험과 교육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시는 분

이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든지 참석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 문의: (323) 937-3718 (엘에이)

             (714) 869-7624 (풀러턴) 

카운티 셰리프국, 코스타메사경찰국 

등을 비롯해 가주공원관리국, 주립병

원국 등 주 정부 산하기관, 국세청(IRS), 

이민국, 산림청, 교통보안국, 육군과 해

군 등이다. 

공무원 취업 가능자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비용은 없다. 

사전 등록하고 이력서를 지참하고 참

가하는 것이 좋다. 

사전 등록은 https://hiringfair.org/2019/03/08/api-

government-job-fair-3-0에서 하면 된다.


